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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 신흥대국 중국의 변화하는 외교정책을 인접지역인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 

특히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을 통해 분석한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국

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미지 제고의 일

환으로 ‘소프트파워’의 확대 특히 지역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5

개 국가가 수로를 공유하는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은 중국이 인접 국가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시범적

인 사례이다. 메콩강유역개발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하다. 중국 정부는 메콩강 유역

의 수송 및 에너지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메콩강 유역 국가 간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중요

한 요소가 되었으며 각 유역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개발을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 간의 호혜성을 강화’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무리한 댐 건설로 메콩강의 생태계

를 위협하여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방

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한 편으로는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는 여전히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선전하는 ‘소프트파워’는 

자국의 경제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맥락에서 여전히 ‘하드파워’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

국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략적인 요인이 강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오히려 기존의 안보 측면의 ‘중

국위협론’을 경제 측면의 ‘중국위협론’으로까지 확대되어 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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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1978년 개혁 ․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

후 30년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달성한 경제력 및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신흥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

터 매년 두 자리 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1 이와 같은 경제적 ․ 군사적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모

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과거 강대국인 서구나 일본의 방

식과는 차별화된다. 지난 시대의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국을 종속

시키려 했다면, 오늘날 중국은 경제적 투자와 대외원조 그리고 지역협력의 

확대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소프트파워’ 이론에 의거한 외교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손열, 

2006). ‘소프트파워(Soft Power)’란 전통적인 힘의 척도인 군사력이나 경제

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강제나 보상보다

는 매력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국가의 문화, 정치적 이상 및 대외정책이 보여주

는 매력으로부터 나온다(조셉 나이, 2004). 일부 학자들은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프트파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00)에 따르면 중국은 90년대 이후로 계속
해서 12%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에는 약 30%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1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00). 2011년 중국인민대회에서 발표한 중국의 국방
비는 전년대비 12.7% 오른 917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액수이다(조선일
보,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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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적, 평화적, 건설적 태도의 외교정

책을 시행하면서 ‘소프트파워’를 통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펼치고 

있다.2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확대, 문화외교의 전파, 

지역개발협력사업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Kurlantzick, 

2007). 중국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소프트 파워’를 통한 연대를 강화

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3’ 체제의3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중국

은 이제 ‘아세안+중국’의 협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

아는 2005년 체결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마다 무역량을 증가

시키면서 경제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개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GMS), 범북부만(北部灣)경제협력(Pan-Beibu Gulf Economic Cooperation)4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

회는 중국의 증가하는 지역협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이 결국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대(對)동남아시아 외교정책에 관한 많은 문

 2.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처음 언급한 조셉 나이(Joseph Nye)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내 발생하고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현재 중국이 행하
고 있는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는 아세안과의 FTA(자유무역협정)나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 전통문화의 전파가 중국의 ‘평화’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의 일환
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시도가 역내에서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신장시키려
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손열, 2006: 135).

 3. 아세안과 긴밀한 정치 ․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 중국 ․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인식에 따라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아 1997년 12월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
의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을 초청함으로써 ‘아세안+3’ 체제가 출범하였다. ‘아
세안+3’은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협력의 구심체로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분야 56개 정부 간 협의체를 운
영 중이다(한-아세안 센터 웹사이트).

 4. 범 북부만(北部灣) 개발협력은 중국과 해양부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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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이 

양자간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에 동남

아시아 나라들은 의심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에

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의 경우, 미얀마를 

제외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를 창설하여 중국의 무리한 댐과 교량 등의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5 또한 중국의 계속적인 댐 건설이 지난 2010년 메콩강 유역을 

덮친 지독한 가뭄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며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한 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매력발산을 통해 

상대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과연 효과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

려는 여러 방법들이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구심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는 현재 중국이 협력관계의 진전과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관한 중국의 지역

협력에 관한 연구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지역협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의 정책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반면에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 및 목적과 역할을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무엇

보다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지역협력 과정 및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한 분석을 많이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의욕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중국의 지역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자료와 

이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이라는 중국이 참여하는 지

 5.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는 1995년 4월 태국, 라오스, 캄보
디아, 베트남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한다. 이들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와 관리, 유용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 미얀마는 주요 대화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다(Mekong River Commission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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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력을 사례로 분석하여 중국이 수행하는 역할과 참여현황은 물론 상대방 

국가들의 반응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메콩강은 중국 윈난성(雲南省)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

보디아, 베트남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사업

에서 메콩강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6 따라서 메콩강유역개발사

업 사례는 중국외교의 지역협력 차원의 전략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

협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다룬 기존의 논의들은 크게 중국이 이 지역과의 협력에 주력하는 배경과 이

를 위한 대외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이 최근 지역협력에 집중하는 배경

은 주로 소프트파워 정책을 사용하여 자국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

아시아와의 지역협력에 집중하는 이유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동남

아시아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Kurlantzick(2006)는 중국이 같은 동아시아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동

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

을 더 많이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경제협력을 

이용한 매력공세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궁극적으

로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및 안보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6. 1994년 중국정부는 ‘중국 21세기 의정(中國21世紀議程)’을 제정하여 9개의 우선적
인 개발부문을 발표했는데 메콩강 유역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조윤수, 2000). 또한 
1996년 중국 쿤밍(昆明)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GMS 프로그램의 제6차 메콩강 유역 각료 회의에서 중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Zh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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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um(2006) 역시 최근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공적개발원조, 문화정책, 투

자 등의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이 

역내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후

원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세력

을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ercival(2007)은 중국이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는 것에 동의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결코 쉽게 좋아지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남아시아의 엘리트들은 중국 협력의 전략적 의도를 

이미 알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제원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미얀마, 라오스 등의 나라에는 즉각적인 지원으로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베

트남처럼 역사적으로 사이가 원활하지 않은 나라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화인

(華人)들과 갈등을 겪은 나라에서는 입지를 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다.

국내에서는 설규상(2009)이 중국이 대외원조정책을 이용하여 중국이 지역

협력관계에 힘쓰고 있으며 이의 배경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확대전략을 제시

했다. 그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원조에 주목하여 동남아시아는 중국에게 안보

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 상당한 원조를 하

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호(2009) 역시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확대를 주

요 논제로 다루며 중국이 국제질서를 너무 성급하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현재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현명하게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로, 김재철

(2007)은 중국이 역내 경제협력을 통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우려 즉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역내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영남(2010)도 중국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

역협력이 더 강화되고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지역협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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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오승렬(2001)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ＷＴＯ) 가입 후 세계경제 편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

력 향상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임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한편 안득기(2008)는 아세안 공동체의 성장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분

석했다. 그는 아세안이 중국과 FTA 등을 통해 경제관계를 발전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지만 이 같은 관계가 아세안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장의 양분화가 뚜렷하다. 

중국인 학자들은 중국과 메콩강 유역국들의 협력관계를 ‘윈-윈(win-win)’관

계라고 주장하며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견고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Zhu(2010)는 윈난성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메콩강 개발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중국과 메콩강 유역

국은 이미 파트너쉽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Lim(2008)은 중국의 메콩강 개발 참여 

이후 중국과 유역국들의 무역 및 인적자원의 이동이 증가했으며 이 같은 교

류가 두 지역을 모두 발전시킨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중국의 이 지역의 

투자확대는 이미 메콩강 유역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메콩강 개발 참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Menniken(2007)은 강 상류국가에 위치한 중국이 협력이라는 이름으

로 하류지역의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 하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댐 건설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Goh(2004) 역시 

중국의 댐 건설로 메콩강 유역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중국은 유역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자

국 지역인 윈난성의 환경파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Onishi 

(2007)도 중국이 메콩강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친환경개발에 대한 

여러 협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댐 건설로 변화하고 있는 메콩강 유

량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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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배경과 대(對)동남아시아 외교정책

1.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배경

(1) 중국 정치기조의 변화: 덩샤오핑(鄧小平)의 소강사회(小康社會)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 ․ 개방 이후 30년 넘게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중국은 풍족해지고 있지만 중국이 안정된 사회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1949년 공산주의로 전환한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주의 이념을 채

택했으며 이는 미국 등 서방 민주주의 사회와의 대립을 의미했다. 당시 중국 

지도층에게 공산주의와 혁명에 반대되는 대외정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

지 못하였다.7 이와 같이 정치적 전략에 집중된 대외정책은 대외적인 경제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세계경제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자오찬성, 1996).8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1954년 ‘중국 현대화’를 제기한 이후 농업, 산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를 주장하였다. 공산주의 이념이 쇠퇴하면서 실용

주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다. 또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주변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켜보며 중국은 경제적인 경쟁력이 정치나 군사적인 능

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7. 당시 공산당 중앙서기국 서기였던 왕지아샹(王稼祥)은 중국은 미국의 제국주의, 소련
의 수정주의, 인도의 반동주의 등 화해를 통해 대외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사상과 거리가 멀었던 이러한 주장은 묵살되었고 왕지
아샹은 숙청되기에 이르렀다(자오찬성, 1996). 

 8. 자오찬성(趙全勝)은 1996년, ‘중국의 외교정책’이란 책을 통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수립되어 왔는가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정책의 역사와 정책변화를 세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중국 본토의 
세세한 국내 정황을 미시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을 다룬 이론적인 틀에 비추어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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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전통문화인 유교를 재조명하기도 하였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개혁 ․ 개방 정책의 

총설계사로 나서서, 자신의 지휘로 추진되던 경제개혁의 목표를 유교의 이상

사회인 ‘대동(大同)사회’의 바로 전 단계인 ‘소강(小康)사회’, 즉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박승준, 2010). 군사적, 

정치적 외교가 아닌 경제적 협력을 통해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

겠다는 입장이었다. 덩샤오핑으로부터 최고 권력을 넘겨받은 장쩌민(江澤民) 

역시 ‘소강사회’를 그대로 물려받아 개혁개방의 지침으로 삼았다. 또한 2002

년 장쩌민으로부터 최고 권력을 넘겨받아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후진타오(胡

錦濤)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덩샤오핑의 소강사회에다가 유가(儒

家)의 ‘화해’라는 개념을 현실정치에 새로이 도입했다.9 이와 같은 변화를 거

치며 중국은 군사적 강국을 강조하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의 다양

한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세안+3’ 등 아시아 지역협력

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게 되었다. 

(2) ‘소프트파워’ 이론의 확산

앞서 언급했듯이 ‘소프트파워’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통해서 영

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전통문화인 유교의 부흥

과 공자학원10의 확대, 그리고 대외원조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외교정책

 9. 유가에서 말하는 ‘화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도 서로 충
돌하지 않고 어울려 잘사는 이상사회’란 뜻을 가진 말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중
국공산당은 이 화해라는 개념을 최고의 정치구호로 내세우고 있고, 덩샤오핑이 말한 
‘이인위본(以人爲本)’도 강조하고 있다. 외교에서도 후진타오가 이끌어 가고 있는 중
국은 ‘화해로운 국제사회’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박승준, 2010).

10.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대학
들과 교류하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교육 및 전파를 위해 세
워진 사회공익교육 기구이다. 2004년 11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공자학
원은 2009년 10월 말까지 전 세계 84개국에 모두 523개소의 공자학원을 설립 되었
다.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은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 국민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중국어 학습자에게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화일보, 2009/05/01). 동남아시아에는 2006

년 태국은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에는 태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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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은 현재 ‘소프트파워’를 주요 

외교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 더욱이 중국은 1997년 동아

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함으로써 ‘책임지는 대국’이

라는 외교적 이미지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중국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중국이 보여준 배

려가 ‘소프트파워’ 강화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수

단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원조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 

대중문화 전파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BBC, 2010).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미국의 

‘소프트파워’ 자원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원과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개혁 ․ 개방정책 이후 이룩한 경제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발전의 경험을 전수하는 외교를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이미지를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부터 경제

성장에 성공한 국가라는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

경제성장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원조12를 시

개, 미얀마 2개, 라오스 ․ 캄보디아 ․ 베트남에 각각 1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Confucius Institute 웹사이트).

11. 중국의 외교정책이 ‘소프트파워’ 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시
행하는 소프트파워 정책이 대부분 경제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행하는 소프트
파워 정책들로 인해 이미지가 오히려 감퇴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례로 중국이 아프리카 원조에서 보여준 환경파괴와 자국기업 진출 등으로 현지인
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박광희, 2009: 90). 그러나 중국의 변화하는 외교정
책이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프트파워 정책의 영향이 강
하다는 주장 역시 다수 존재한다. 특히 최근 BBC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이미지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 및 호주,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이 중
국을 미국보다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했다
(BBC, 2010). 특히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2. 중국의 원조는 기존 서방국가들의 원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상원조와 언
타이드화 등 조건이 없는 원조를 확대하는 기존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의 흐름과 반대로 유상원조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또한 주로 개
발기구를 통하지 않는 양자간 원조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서방 공여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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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특히 경제성장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이었던 중국이 

21세기를 대표하는 강국으로 떠오른 경제성장의 경험과 이를 역할모델로 삼

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지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신종호, 

2006). 물론 이와 같은 원조를 통하여 중국은 자국의 기업을 진출시키고 시

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미

지 제고와 경제적인 전략적 접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외원조

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3) 베이징 컨센서스와 남남협력(南南協力)

중국식 발전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역시 중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다. 

2004년 칭화(淸華)대학교 교수 라모(Joshua Cooper Ramo)에 의해 처음 정

의된 ‘베이징 컨센서스’는 각 국가의 정치적인 구조와 관계없이 시장경제 요

소를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90년대 주요 기류로 작용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대표되어 온 미국적 가치에 대

항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기본 골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조화롭

고 균형 있는 발전정책 및 대외정책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정부주도

로 추진하는 점진적, 단계적 경제개혁으로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각 국가와의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국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자결주의를 지지하고 있다(조슈아 쿠퍼 라모, 

2004).

즉,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과 같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만이 경제발

수원국과 강한 경제 연계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DAC 국가들이 수원국 선정 시 
최빈개도국에의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원부국과 인접국가, 에너지 
투자, 정치적 목적 등 수원국 선정에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Lum et al., 

2008). 이는 DAC 회원국들의 노력에 저해되는 원조방식으로 중국의 대외원조는 기
존 공여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148   류석춘 ․ 최진명

전을 이룬다는 기존의 흐름을 반박한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개발도상국도 경

제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구한다면 중국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컨센서스’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안

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중

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단순히 

중국의 경험을 넘어서 경제발전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발전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조영남, 2007). 

베이징 컨센서스는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에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나 미얀마, 필리핀과 같이 거버넌스가 약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중국의 발전경험

은 의미 있는 학습 대상일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경험

을 전달하고 이를 지역협력과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와 더불어 중국 외교협력의 중요한 측면은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13 호혜평등과 공동발전

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협력노선은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에서 개발도상국

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부분의 ‘남북협력

(South-North Cooperatio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기술의 차이 

때문에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14 무엇보다 중국과 같은 신

흥경제국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경제발전을 경험한 까닭으로 후발 

개도국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설

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남남협력이 남북협력보다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다고 설파한다. 

13. 남남협력(南南協力, South-South Cooperation) 이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
력을 말한다. 선진국의 높은 기술력은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고 세계불
황, 채무문제 등은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도국간의 협력
을 통해 각국 간의 실정에 맞는 기술과 경제협력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대외경제협력
기구 웹사이트).

14.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효과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
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남협력의 정보는 http://ssc.und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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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은 남남협력의 특징을 고스

란히 가지고 있다. 중국의 원조에서도 중국은 수원국을 지원하는 한편 자국

의 이익을 중시하는 호혜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천

연가스 개발 원조 역시 중국은 자국의 기업을 투입, 현지에 진출시키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역시 중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공

동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하지만 단

순한 원조가 아닌 유역국의 상호이익을 위한 투자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 중국의 對동남아시아 외교정책 변화

덩샤오핑의 현대화 정책과 지역안정 추구 정책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념적으로 경직되고, 고립

주의 정책을 채택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는 동남아시아 각 국가와도 원활한 외

교를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용적이고 협력적인 시각의 덩샤오핑 시대에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

로 상대 국가에 호감이 없었으며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인도

네시아는 1964년 공산주의 혁명의 실패 후 약 20년 동안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싱가포르는 약 40년 동안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았다. 인도차

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도 이와 비슷했다. 다만 프랑스와 미국에 맞선 베트남

만이 중국과 친밀한 형태의 관계를 보였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후 중

국이 베트남을 저지하면서 이들의 관계 역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진

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에 처하

면서 아시아 중심의 외교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

었다(자오찬성, 1996). 중국은 1990년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와의 국교를 

정상화 하였으며, 1991년에는 베트남과의 국교를 정상화 하였다. 1992년 베

트남을 방문한 당시 중국 총리 리펑(李鵬)은 베트남에 대해 ‘갈등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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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정책

1990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의 국교 정상화

1991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

1999-2000 베트남과의 협정체결(국경, 통킹만 및 어업 등 3개 협정체결)

2001 중국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 공식 제의

2002
남 중국 해에서의 행동선언
CAFTA 기본합의서 및 중국 농산물 시장개방 발표
GMS 정상회의(프놈펜: 캄보디아)

2003
아세안의 우호 ․ 협력협정(TAC) 서명(역외국으로 처음),
아세안 ․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2004 CAFTA 상품협정 서명

2005 CAFTA 체결, GMS 정상회의(쿤밍: 중국)

2008 GMS 정상회의(비엔티안: 라오스)

2010 CAFTA 전면 발효

주: 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자료: 자오찬성(1996), 이선진(2010), ASEAN(2010)을 토대로 작성.

<표 1> 중국의 주요 대(對)동남아시아 정책

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베트남인들의 호감을 이끌어냈다(조흥

국 외, 2011). 또한 중국은 UN 산하의 ‘캄보디아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상품분야 협정으로 시작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hina- 

ASEAN Free Trade Agreement, CAFTA)이 2010년 발효되면서 중국-아세

안간 무역의 90%에 달하는 7,000여 품목에서 자유무역이 실현되었다(이재

현, 2010). 이 과정에서 양측은 빠르고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어 냈고, 그 결

과 아세안은 중국이 FTA 협상을 시도한 첫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

다. 또한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국과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면서 교

역 또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9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총 250억 달러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 기금을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여기

에 더해 중국은 2009년 6월부터 아세안 국가 모두에게 위안화 결제를 허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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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유출량

국토면적
(km

2
)

유역면적
(km

2
)

유역/국토
(%)

국별비중
(%)

연간평균유
출량

(m
3
/초)

비중
(%)

중국 윈난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394,000
678,000
236,800
514,000
181,035
329,556

165,000
24,000
202,400
184,240
154,730
65,170

41.9
3.5
85.5
35.8
85.5
19.8

21
3
25
24
20
8

2,401
300

5,270
2,560
2,360
1,660

16
2
35
18
18
11

합계 2,333,391 795,540 100 15,060 100

자료: 정재완 ․ 권경덕(2003)

<표 2> 메콩강 유역국의 국토면적과 유역면적 및 연평균 유출량

IV. 지역협력 사례연구: 메콩강유역 개발협력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메콩강15은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

성(雲南省),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등 6개국을 관통

한다.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이며 79만 5000km²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 유량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국제 하천이다(기획재정

부, 2010). 메콩강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윈난성의 면적은 약 233만 km²

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약 2억 7480만 명 (2009년 기준)의 인구를 보

유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전 국토의 86% 정도가 메콩강 유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윈난성과 태국도 약 40% 가까이 메콩강 유역을 포

함하고 있다.

최근 메콩강이 주요 개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강이 위치한 인

도차이나 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메콩강의 풍부한 자원 때문이다. 인도차

이나 반도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협

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 유럽 

15. 중국은 자국 영토를 지나는 메콩강의 줄기를 란창강(瀾滄江)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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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십억 배럴)
천연가스

(조 입방피트)
석탄

(백만 톤)
수력

(메가와트)
목재

(천 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3.1
0.156

-
-
6

12
12.2
3.6
9.9
19.2

-
1,240
600

-
4,500

108,000
-

26,500
10,000
17,566

129,935
 67,130
 46,006
 81,565
 48,960

합계 65 59.6 5,360 162,066 341,636

자료: ASEAN(2003)

<표 3>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에너지자원 보유현황

등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무엇보다 메콩강 유역은 베트남의 원유를 포

함하여 미얀마의 천연가스와 목재, 라오스의 수전기력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2억 7000만 명이 넘는 인구 그리고 경제개방의지 등을 나타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 GMS 경제 프로그램

메콩강 유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강 유역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체제전

환을 하면서 경제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은 대외개방정책

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며 메콩강 유역 내외 협력을 시도하였다. 메콩강 유역

의 공동개발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 캄보디

아의 내전이 끝난 후였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인 개발참여를 밝히면서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메콩강 개발을 후원하며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

례가 되었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막대한 중국의 자금으로 

인해 강 유역의 인프라가 확장되어 주변의 생활이 개선되자 중국의 참여는 

중국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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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인한 인프라 확장과 자원개발은 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메콩강 

유역이 가장 세계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도출시

켰다. 따라서 매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최빈 개발도상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점차 경

제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메콩강 유역개발은 유역국을 포함하는 모든 개

발협력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협의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는 

GMS 프로그램, 메콩강위원회 주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아세안+3’ 

역내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선정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GMS 프로그램’이다(권율 외, 2005). GMS 경제프로그램이란 1992년 아시

아개발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메콩강 유역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이다. GMS 

프로그램은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9개 분야 즉 교통, 

에너지, 통신, 교육, 관광, 환경, 농업, 무역, 민간투자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른 

경제회랑(Corridor)16별로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고 점차 통신, 환경, 무역, 투

자 등 기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ADB, 2010b). 메콩강은 국제하천이기 때

문에 경제개발을 위해 유역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GMS 프로그램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 이외에도 유역국 정부의 협의와 협

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GMS 프로그램이 출범된 이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메콩강 개발사업을 발전시키고 있

다. 

1992년 10월에 시작한 GMS 프로그램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회의와 

선언을 거쳐 왔다. 초기에는 주로 인프라개발이 우선과제로 설정되어 수송, 

에너지, 개발 등에 사력을 다해왔다. 그 후 1995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환경, 인적자원, 투자 및 무역, 관광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GMS 프로그램은 2002년을 기준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캄

16. GMS 경제회랑은 남북회랑(중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연결), 동남회랑[베트남, 라
오스(또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연결], 남부회랑(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연결)이다
(ADB,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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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2007: 36)

그림 1. GMS 프로그램 운영 구조

보디아 프놈펜에서 최초로 GMS 6개국 정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Lim, 

2008). GMS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난 10년간 유역 개발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메콩강 유역국가의 고른 개발과 빈곤감축, 환경개발 등이며 이

를 위해 인프라 구축 강화, 메콩강 유역 내 무역 및 투자 촉진, 개발의 민간

참여를 통한 경쟁력 향상,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 환경 보호 등이다(ADB, 

2007). 

2. 중국의 GMS 프로그램 참여 

중국의 메콩강 유역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수송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윈난성과 인도차이

나 국가들의 국경에 인프라를 확장해서 교류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의도로 중국은 고속도로, 철도, 교량, 공항 건설 등 물자와 인력이동

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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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투자비용

(백만달러)
사업 수 주요사업 및 지원기관

수송 11,684 18

대리(大理: 윈난성)-루이리(瑞麗: 중국과 미
얀마의 국경도시) 철도공사 

중국정부

허츠(河池: 광시성)-바이써(百色: 광시성) 고
속도로 공사

중국정부

에너지 1,715.5 7

Shweli강(미얀마)-윈난성
수전기력 상호연결공사

중국,
미얀마정부

징훙(景洪: 윈난성) 수력전기개발 중국정부

관광 88.5 8
샹그릴라(香格里拉: 윈난성)-
텅충(騰衝: 윈난성)-Myitkyina(미얀마) 관광
개발구역 조성 

중국정부

환경 1.9 1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에 따른 환경전
략평가 

참여국가

인적개발 1.9 4 에이즈 예방 ADB

통신, 농업 0 0 - 

주: 모든 GMS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수는 제외.
자료: ADB(2010c)을 바탕으로 작성.

<표 4> 2008-2012 중국의 주요 GMS 프로그램

표된 ‘2008-2012 GMS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중국은 수송에 가장 많은 투자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B, 2010c). 

메콩강을 통한 수전기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도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사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콩강이 창출하는 수전기력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수전기력의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08-2012 GMS 프로그램’에서는 미얀마의 스

웰리(Shweli) 강의 수전기력을 윈난성과 연결하려는 시도 역시 계획하고 있

다. 중국은 미얀마에 댐 건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스웰리 강에서 

생산되는 수전기력을 윈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

국은 관광, 인적개발, 환경 등의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의 경우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윈난성과 미얀마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56   류석춘 ․ 최진명

3. 중국에 있어 메콩강의 중요성

중국정부는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실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다. 1993년 8월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임위원장이 태국을 방문하여 메콩강 개발에 관심을 표명한 후 

1994년 메콩강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고위급 국가조정기구를 만들었다. 

1997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아세안 정상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메콩강 

유역개발의 협력강화에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1997년부터 ‘서부대개발’17 정

책을 추진하며 메콩강 개발유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메콩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메콩강이 중국에

게 주는 다양한 이익 때문이다. 메콩강 경제발전과 주변 협력국과의 관계 개

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에 중요하다. 첫째, 메콩강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자원이다. 현재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다. 중국 수자원의 총량은 2조 8천억㎥로 브라질, 러시아, 캐나

다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그러나 홍수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 수자원은 

총 1조 1천억㎥에 불과하여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

저 호수와 하천수 등의 오염이 가속화되며 하천수계의 1/3 이상이 공업용수

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염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구 1

인당 수자원 역시 세계 기준인 1000㎥를 넘지 못하는 900㎥로 UN이 지정

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한다. 중국의 669개 도시 중 440개 도시가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 중 110개 도시는 심각한 상황이다(최윤찬, 2005). 따라서 메

콩강의 댐 건설을 통해 풍부한 유량이 공급된다면 윈난성을 중심으로 한 서

17. 중국은 1997년부터 추진한 ‘서부대개발’ 계획을 2000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서부
개발은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신장자치구
(新疆自治區), 칭하이성(靑海省), 닝샤자치구(寧夏自治區), 간쑤성(甘肅省), 샨시성
(陝西省),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慶市), 윈난성(雲南省), 광시자치구(廣西自治區), 구이저우성(貴州省) 등 
국토의 71%가 포함되며, 동남아 경제와 연결 전략은 동 계획의 일부분이다(KOTR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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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메콩강을 통한 수전기력 생산의 잠재성이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며 

석유, 전력 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큰 하천을 여

럿 포함하고 있어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발

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각종 자원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엄청난 인구가 사용하는 자원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정부

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메콩강이 가지고 있는 잠

재적 수전기력의 개발은 중국에게 필수적이다. 메콩강은 티벳고원에서 발원

하여 윈난성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큰 잠재적 수자원을 가지고 있

다. 메콩강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력전기의 약 80%는 윈난성, 즉 중국영

토에서 발생한다(Menniken, 2007). 메콩강의 수력전기 창출의 잠재성은 홍

강(紅江) 등 중국의 주요 강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메콩강 댐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Magee, 2006). 

셋째, 메콩강 유역의 수송로 개발이다. 특히 중국은 메콩강 개발을 통해서 

내륙지방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남북 수송망을 확보하려 한다. 현재 중국정부

가 추진하는 서남부 내륙개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도양을 통한 

유럽 및 중동 등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 내륙수운 

태국 중앙부 육상 수송과 쿤밍(昆明), 하노이(베트남), 하이퐁(베트남) 수송

망 등을 정비하여 윈난성과 인도양 및 태평양을 직접 연결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메콩강 유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정재완 ․ 권경덕, 2003). 

넷째, 메콩강 유역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적게 이루어진 서남경

제권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Lum et al., 2006). 앞에서 언급한 ‘서부대개발’

이 바로 그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

역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크다. 특히 중남구의 광둥성과 서남구의 구이저우

성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불균형 성장을 인식하고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부개발지역’ 이라는 이름 

아래 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중국 정부는 티벳과 윈난성 등 서남지방을 관통하는 메콩강 개발을 통해 

서남경제권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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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직할시
GRP

(백만위안)
지역 성/직할시

GRP
(백만위안)

화북구
(华北區)

베이징(北京) 12153.03
중남구

(中南區)

광둥성(廣東省) 39482.56

허베이(河北省) 17235.48 허난성(河南省) 19480.46

화동구
(华东區)

장쑤성(江蘇省) 34457.30
서남구

(西南區)

윈난성(雲南省) 6169.75

산둥성(山東省) 33896.65
구이저우성 
(貴州省)

3912.68

주: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Product(GRP)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10)

<표 5> 2009년 중국 주요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마지막으로 중국은 메콩강 개발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대국으로서

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에 있어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견고한 관계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메콩강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해마다 투

자를 늘리고 있다(ASEAN, 2005). 

4. GMS 프로그램의 성과

(1) 메콩강유역 국가의 경제성장

현재 GMS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

아개발은행이 2007년에 제시한 ‘GMS 프로그램 10년 계획 중간보고서 

(Midterm Review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trategic Framework, 

2002-2012)’18에 따르면 1992년 GMS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메콩강 유역 

18. 아시아개발은행이 2007년 발표한 ‘GMS 프로그램 10년 계획 중간보고서 (Midterm 

Review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trategic Framework 2002-2012)’는 메
콩강 유역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인구, 교역 등의 변화추이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2002년 이후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국의 경제가 크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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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평균(%)

1992~2006
 GDP(백만달러)

2009
인구(백만명)

2009
1인당 GDP($)

2009

윈난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GMS 경제
중국**

11.7
6.5
4.5
9.5
8.4
7.7
8.4
10.3

60,224
24,972 
264,322
5,579
10,359
96,317
461,775
52,070

40.4
59.5
66.9
5.9
14.9
87.2
274.8

1,324.6

1,347
419.5

3,950.8
910.5
692.6

1,119.6
1,255
3,910

주: 1) 경제성장평균에서 1992년은 GMS 프로그램이 시작된 연도임.
자료: 윈난성과 중국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10) 참고, 기타 국가는 

ASEAN(2008) 참고.

<표 6> GMS 국가들의 경제성장 평균 및 지표 

자료: World Bank(2008)

그림 2. GMS 국가 1인당 GDP($) 성장추이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아세안이나 

World Bank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은 GMS 

프로그램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 제시된 

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프라 확장을 통해 유역국가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외국
인투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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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day

절대빈곤율
(Head Count Poverty Ratio) %

규모(100만명)

1992 2003 1992 2003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33.0
-

10.1
52.7
46.0
50.7

13.4
-

0.7
28.8
33.8
9.7

377.0
-

5.7
2.2
4.0
33.4

173.1
-

0.4
1.6
4.5
7.9

자료: ADB(2007: 10)

<표 7> GMS 프로그램 참여 국가들의 빈곤지수 변화

‘2002~2012년 GMS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빈곤계층이 

상당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 및 <표 7>을 보면 라오스와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절대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태국은 빈곤계층이 사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캄보디아는 빈곤율은 감소했지만 인구증가

로 인해 빈곤계층의 수가 늘어났다. 빈곤층 감소 외에 GMS 프로그램은 메

콩강 유역국민들의 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수

송로 건설과 천연자원의 개발 그리고 상류와 하류의 댐 건설작업이다. 수송 

프로그램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기존의 도로와 철도를 확장하는 식이기 때문에 빠른 진척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윈난성과 미얀마 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이어 

쿤밍과 베트남, 난닝(南寧)과 미얀마를 잇는 철도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DB, 2010c). 에너지 자

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은 이미 1986년 이후 댐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도 메콩강을 이용한 수자원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부족했던 전기력을 크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이나 자원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발전한 반면에 메콩

강 유역 주민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무역의 촉진,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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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0년 2011년

수출 수입 총무역량 수출 수입 총무역량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496
2,244 

34 

164
1,537 

125
4,380  

6

95
929

621
6624

40

259
2466

4,825 
25,700 

472

2,319 
29,088 

1,677
39,040 

802

185
11,108 

6,502
64,740

1,274

2,504
40,196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표 8> 중국의 GMS 국가와의 무역량(단위: 백만 달러)

2007년에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GMS 프로그램은 각각 경제수준이 다른 국

가들 간의 협력이기 때문에 저개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메콩강의 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과 투자가 아닌 협력 사업임을 명시하

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ADB, 

2007). 

(2) 중국과의 교역확대

1999년 중국 정부가 메콩강 유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발표

한 이후 유역국들은 중국의 활동과 협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이 GMS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메콩강 지역 내의 경

제가 크게 발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유역국가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가 유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Chinese Government's Officer, 2008). 실제로 꾸준히 중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에

는 2004년과 대비하여 2007년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653%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2007년 태국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금액과 무역 증가율을 

발표하며 중국의 대 메콩강 유역국들과의 무역흑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GMS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매력적인 협력국이다. 중국이 수송 분야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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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중국 서남부지방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

남 등 이른바 CLMV19 국가들과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이로

써 중국과 주변국들은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국경무역과 인적 교류

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던 CLMV 국가 경제가 2000년 이후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

고 이와 함께 윈난성과 광시성도 9~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중

국정부가 주장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Lim, 2008).

5. 중국의 메콩강유역개발사업 참여의 문제점

중국은 티벳고원에서 윈난성까지 수전기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1986년 만완(漫灣)

댐을 시작으로 한 댐 건설은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8개의 댐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메콩강개발사

업의 문제점은 메콩강의 지리적 위치와 연관된다. 메콩강이 관통하는 유역 6

개국 중 중국의 윈난성은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메콩강 상류에

서 진행되는 중국의 개발 사업은 하류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건설된 샤오완댐의 발전용량은 420만KW로, 중국 최대 댐인 

싼샤(三峽)댐(1820만KW)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저수용량은 149억㎥에 달

해 동남아의 모든 저수시설 용적량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중국은 이 지역에

서 생산될 전력을 연해지방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를 진

행 중이다(이재유 ․ 허홍호, 2004). 문제는 댐 건설 이후 메콩강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메콩강 상류에 댐이 늘어나면서 메콩강의 유량이 감소하고 

있다. 유량이 변화하며 이 지역에 가뭄, 안개 등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

19. CLMV 국가란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
(Myanmar), 베트남(Vietnam) 등을 말한다. 이들 국가는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최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한-아세안센
터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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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전력생산량

(MW)
착공시기 완공시기

건설비용
(10억 위안)

만완(漫灣)

다차오산(大朝山)
샤오완(小灣)

징훙(景洪)

누어짜두(札渡)
간란바(橄榄坝)

밍손(名松)

공구챠오(金安橋)

1,500

1,350
4,200

1,750

5,850
150

600

750

1986년 
1997년 
2002년 
2004년
2005년 
건설예정
건설예정
건설예정

1995년
2003년 
2010년
2004년
2017년
건설예정
건설예정
건설예정

 3.4

 8.9
22.3

17.0

35.3
 0.6

 2.2

 3.8

주: 샤오완댐은 기존의 2012년 완공예정이 2010년으로 앞당겨짐.
자료: Magee(2006)를 토대로 재구성.

<표 9> 중국의 메콩강 댐 건설계획 및 비용

자료: TERRA 웹사이트

그림 3.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메콩강 댐

작했으며 2010년 거대한 샤오완댐이 건설되자 엄청난 가뭄이 안도차이나 반

도를 덮쳤다. 이 가뭄으로 지난 반세기 이래 메콩강의 강물수위가 가장 낮

아졌으며 일부 구간은 수위가 불과 50cm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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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국들은 어업과 수로 교통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농사를 위한 관개시

설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콩강 유역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4개국으

로 구성된 메콩강위원회는 중국에 댐 건설로 인한 유량변화 데이터의 공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댐 건설로 인하여 메콩강의 유량은 오히려 증가

했으며 중국의 댐 건설과 2010년의 가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에 MRC는 2010년 4월 태국 후아인에서 메콩강 댐과 가뭄, 환경문제를 위

한 정상회의를 열었으며, 이례적으로 중국과 미얀마도 참석했다. 중국은 정

상회의에서 MRC의 환경 프로그램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으나 MRC의 

가입은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Mekong News Issue, 2010).

중국의 메콩강 하류유역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이미 중국정부의 다양한 

행보를 통해 드러났다. 1995년 MRC 설립 당시 회원국들은 중국의 가입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추후에 가입할 것이라며 가입을 보류했다. 이에 MRC 회

원국들은 중국이 MRC 회원국으로 이행해야 할 여러 협약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메콩강 개발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

했다. 중국이 MRC 회원국과 메콩강과 댐에 관한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메콩강 주요 하류지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1993년 

이후 꾸준히 중국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로 인한 두 번의 만남이 전부였다. 이마저 상류지역의 댐과 환경에 대한 문

제보다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어 하류지역의 국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Goh, 2004).

1997년 UN에서 제안한 ‘국제수로협약(The Law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에서도 중국은 이 협약을 반대한 유일

한 3국이었다.20 이 국제협약은 선박의 항해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하

천의 상류국가들이 댐을 건설할 경우 하류국가들에게 이를 통보하라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는 상류국가는 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

20. 1997년 UN에 의해 제안된 ‘국제수로협약(The Law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은 총 133국가 중 103국이 찬성, 27국이 기권, 3국이 반
대했다. 반대한 국가는 중국, 터키, 아프리카의 브룬디이다(UN Press Relea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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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담고 있다. 당시 중국 대표로 참석했던 가오펑(高

峰)은 ‘국제수로협약’은 모든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

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이 협약은 영토내

의 주권이란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안

의 하천에 대하여 개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UN Press Release, 

1997). 중국의 국제하천 중 중국이 상류에 위치하며 적극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는 메콩강이 유일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메콩강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V. 결론

최근 중국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지역협력은 경제성장과 이미지 제고, 안보구축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을 통

해 역내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이루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인도

차이나반도 국가와의 메콩강유역개발사업과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

가들에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며 지역협력의 장을 넓히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은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 즉 

남남협력이라는 맥락에서 다른 지역협력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선진

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이나 기술력, 인적자원 등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원조 및 협력과는 다르게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협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정부에서 언급하는 소프

트파워적인 면보다는 여전히 하드파워를 통해 역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이

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협력’을 내세우

고 있지만 주로 자국을 위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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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안보적인 측면의 ‘중국위협론’에 경제적인 측면의 ‘중국위협론’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얀마를 제외한 메콩

강 유역의 국가들이 담합을 하는 것과 미얀마가 중국을 경계하며 인도와 교

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듯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은 남남협력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징과 소프트파워가 아닌 여전히 하드파워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지역협력의 이러한 특징은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협력은 우선 남남협력의 가장 큰 특징인 협력의 호혜성을 보

여준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지원은 ‘윈-윈’

효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게도 그리고 협력국에게도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메콩강유역개발에서 중국은 주로 수송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자국의 서부지역

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프라 확장을 통해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려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협력의 편중성이다. GMS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중국의 프로그램 참여는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중국은 GMS의 주요 9가지 분야 중에 수송, 에너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GMS 주요 9개 분야 중 수송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

중은 전체의 90%를 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비슷하게 수송 프로그램에 집중

하는 태국의 6개, 캄보디아의 2개 보다 현저히 많은 수치이다. 에너지 분야

에서도 중국정부의 후원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 외

에 환경, 통신, 인적개발 등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게 전임하거나 모든 GMS 국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지역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메콩강 유

역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내에서 제기되었지만 처음부터 중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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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적극적 지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메콩강이 중국의 전 지역에 흐

르는 하천이 아닌 윈난성과 광시성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이었다. 메콩강 

자원과 수전기력의 잠재성으로 인해 꾸준히 주요 사업으로 간주되었지만 막

상 참여 및 주도는 주로 윈난성, 광시성 등의 지방 자치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네 번째 특징은 협력의 신속성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다면 신속성은 중국의 지

역협력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에서 중국은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아세안 FTA는 협상을 제안하고 난 후 3년 만에 시행되었으

며 메콩강 유역개발에서도 막대한 지원금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 및 시설확장

에 만발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로망, 철도, 공

항 등의 수송로 프로그램은 200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완공되었다. 이는 다

른 GMS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빠른 전개이며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이 큰 활

력이 되었다.

마지막 특징은 협력(cooperation)이란 개념의 모호성이다. 중국정부는 분

명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협력정책 및 현황을 보면 흔히 말하

는 협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협력이란 자국과 상대국과의 공동작업을 통

해 양자 모두 발전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경제협력을 진행한다면 협력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동작업 및 기술제휴를 통해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거나 발

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다양한 경제개발계획을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

래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메콩강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수송이나 에너지의 경우 다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아닌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그들 자신의 자금으

로 수송로가 개발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실제로 다

른 메콩강 국가들은 기술협력이나 공동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Menniken, 2007). 2007년에 발표된 GMS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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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중간 보고서에서도 현재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GMS 프로그램은 단순한 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협

력 프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협력이 의심받고 있는 이

유는 댐 건설 때문이다. 무리한 메콩강의 댐 건설로 이미 하류국가들은 농업

을 통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10년 최악의 가뭄의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에너지정치센터 웹사이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중국은 분명 매력적인 협력국이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의 부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국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

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중요한 협력국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지역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경제성장의 도약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이 항상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천연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 자국기업 진출을 우선시 하는 중국의 협력은 철저히 전략적이다. 즉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긍정적

인 효과만을 미치는 것이 아닌, 양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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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China's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GMS) to analyz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cooperation efforts, as she emerges as a new super power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policies, China is trying to 

rebrand its image as a responsible international actor. More specifically, China takes 

an active part in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order to enhance its soft power. 

Ultimately, what China seeks to accomplish is to quell “China Threat”. In this 

context, the GMS program, which involves China and five Southeast Asian states, is 

a model demonstrative of China’s efforts to engage with its regional neighbors.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MS program.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a great deal on building transportation and ener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River area. China is also actively supporting the 

involved states. China's participation has not only contributed to promoting trade 

between the Mekong subregion countries, but has also positively impacted the 

economic growths of the countries as well. Moreover, as foreign investors regard 

Chinese investment as evidence of regional economic potentials,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has also flown into this region. However, recent development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that stronger reciprocity 

among the Mekong subregion countries is the priority of this program. China's dam 

building projects have taken a toll on the Mekong region’s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and have caused outcry from the countries located in the river’s 

downstream. China is also being criticized for relentlessly pursuing only its own 

national interest, far from being cooperative. In short, while China's foreign policy 

appears to places more emphasis on cooperation, it is far from dispell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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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Chinese soft power policy is instrumentalized to promote its advances in 

foreign economies. In this context, the said soft power policy contains strong hard 

power-like characteristics. This is why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wary of 

Chinese assistance and investments. While they may be economically beneficial, 

they are primarily strategically motivated. Thus, contrary to China’s intensions, the 

GMS program shows how the existing “China Threat” in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can turn into an economic “China Threat” as well. 

Key Words: China, Sou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Mekong Subregion,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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